
성령의 열매 시리즈 소그룹 인도 교안
(8) 충성 – 정직과 책임

Ÿ 사도신경: 다같이
Ÿ 기도: 맡은이

“성령의 열매 (8) 충성 – 정직과 책임”
-누가복음 16장 10-13절-

v 마음문 열기 (Welcome)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묵상했던 기억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v 찬양하고 경배하기 (Worship)
빈들에 마른 풀같이(찬183)

v 말씀나눔 (Word)
1. 이번 주일 설교와 누가복음 16장 10-13절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개역개정의 ‘충성’을 새번역 성경은 ‘신실’로, 공동번역 개정판은 ‘진실’로 번역했습니다. 본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pistis)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번역가들은 ‘피스티스’를 믿음이 아니라 충성이나 신실 혹은 진실로 번역했을까요?
   이에 대해 설교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 매튜 베이츠라는 학자는 ‘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충성을 통해서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단지 머리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할때에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신실함(충성)”
   으로 인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나눠봅시다. 

4.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13절 말씀을 통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에게 충성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삶 전체로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할 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v 좋은소식 알리기 (Witness)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합시다.

v 함께기도하기 (Work of Prayer)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아가 한주간 이 내용들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